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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명한 인류학자 하르만(H. Haarmann)이 쓴 이 책은 신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 

이르기는 폭넓은 시간적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데, 저자는 그 기간 동안의 지식 습

득 방식과 지식 형태의 의미를 조망한다. 영적인 지식은 신석기 시대의 여성 입

상에 담긴 신화와 종교에서 길어올릴 수 있고 브란쿠지(C. Brancusi)와 무어(H. 

Moore)와 같은 현대 미술가들의 원시미술 작품에서 다시 부활한다.

이러한 맥락에서 하르만의 연구는 고고학, DNA 연구, 신화, 인류학, 고전학 고대 

언어학, 언어학 등을 기반으로 하고 각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

다. 그 결과 상대적으로 새롭고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의 개척이 가능해지고, 고도

로 발달한 이론과 지식의 습득 또한 가능해지며, 이에 필요한 통찰력도 생긴다. 

이 책에서는 유라시아의 중요한 종교적 신념들과 신화적 모티프, 글쓰기 체제, 

종교적 표현, 그리고 남동부 유럽 중심의 신석기 문화 관련 신화가 소개되는데, 학

제 간 연구 결과물인 이 책에서 다룬 모든 주제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

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. 고대의 지식과 고대의 노하우, 고대의 추론은 고고학, 신화

학, 인류학, 고전 연구, 고대 언어학 및 언어학 등의 영역에서 발견된다.




